
방폐물관리공단, 송명재 이사장 선임

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.

방폐물관리공단은 신임 이사장에 송명재 전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고 10월5일

밝혔다.

송명재 이사장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력환경기술원장, 방

폐물본부장, 발전본부장을 역임한 원자력 전문가이다.

특히,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확보의 주역으로 세계 최초로 중저준위 방폐물 유리화 기술을 상용화시키고

미국으로 수출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포장,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.

송명재 신임 이사장은 “적극적 윤리경영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빠른 시간에 공단을 튼튼하고 활력이 넘치는

조직으로 변신시키고,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과 방폐장 건설 및 사용

후 핵연료 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겠다”고 선임의 변을 밝혔다.

송명재 신임 이사장은 10월10일 오전 경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집무를 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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